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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남부발전, 외국인 밀집지역에 ‘다국어 
안심조명’ 설치 지원

- 부산남부경찰서와 협력...외국인 유학생 거주 비율이 높은 대연동 
대학가 7개소에 4개 국어 조명ž안내 표지판 설치 -

□ 한국남부발전(주)(사장 김준동, 이하 ‘남부발전’)은 29일 부산남부경찰서

에서 대연동 외국인 밀집지역 범죄예방환경 조성 지원 사업의 추진을 

위해 기부금 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 이날 전달식에는 남부발전 김기홍 인사처장, 안영봉 부산남부경찰서장,

부산시민재단 최수영 이사가 참석하여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 이번 사업은 남부경찰서 관내 3개 대학 주변 외국인 유학생이 증가함

에 따라, 이들이 각종 범죄에 노출되거나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우려를 

해소하고, 외국인과 지역주민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

하기 위해 추진됐다.

□ 이에 따라, 외국인 유학생의 거주 비율이 높은 대연동 일대를 중심으로 

영어·중국어·베트남어·네팔어까지 4개 국어로 표기된 LED 안내조명과 

방범안내 표지판을 7개소에 설치할 예정이다. 조명 안내판에는 범죄신

고 112안내 문구와 함께 지키는 안전한 우리동네 등의 범죄예방 메시

지가 함께 포함된다.

□ 남부발전 김기홍 인사처장은 “이번 지원을 통해 외국인 유학생과 지역

주민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 조성에 기여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안전과 상생을 위한 사회공헌활동을 지속 추진

하겠다”고 밝혔다.



남부발전 김기홍 인사처장(오른쪽)이 27일 부산남부경찰서를 방문하여 안영봉 경찰서장(왼쪽)에게 ‘외
국인 밀집지역 범죄예방환경 조성사업’ 기부금을 전달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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